
히브리서 개관 

 

1. 개요 

히브리서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로, 율법과 제사의식, 천사, 

모세, 여호수아, 아론 등 구약 제도 전체 위에 서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선포합니다. 

흔들리는 신앙 공동체에게 "예수는 더 나은 것들의 실체이며,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라"고 

강하게 권면합니다. 

 

2. 저작 연대 

• AD 60 년대 중반 ~ 70 년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. 성전 파괴(AD 70) 이전으로 

보이며, 당시 박해와 배교의 위기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. 

 

3. 저자 

• 정확한 저자는 불명확하지만, 개혁주의 전통과 고대 교부들은 바울, 또는 바울의 

동역자(아볼로, 바나바, 누가 등) 중 한 명일 가능성을 언급합니다. 

• 그러나 내용과 문체는 바울서신과 구별되며,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적 저작으로 

권위는 확고합니다. 

 

4. 기록 목적 

- 구약 율법과 제사 제도의 참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, 

- 박해와 유혹 속에 신앙을 저버리려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며, 



-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영광을 부각시키고, 

-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견디도록 격려합니다. 

 

5. 단락 구분 

구분 내용 

1–2장 아들 예수의 우월성 – 천사보다 뛰어나심 

3–4장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, 참 안식 

5–7장 아론보다 나은 대제사장, 멜기세덱의 반차 

8–10장 새 언약의 중보자, 참 제사장 

11장 믿음의 영웅들 – 믿음 장 

12장 징계와 인내, 예수를 바라보라 

13장 생활 권면과 마무리 인사 

 

6. 중심 메시지 

“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분이시다.” 

“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.” 

히브리서는 전인격적으로 예수께 나아와 예수로 충분하고, 예수로 완전하며, 예수 외에 

다른 길은 없음을 선언합니다. 

 

7. 신학적 이슈 



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

•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모든 제사장을 

능가하며,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(히 7:27, 10:12). 

② 새 언약의 성취 

• 예수는 구약 제도의 실체, 율법은 그 그림자이며,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의 

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(히 8:6–13). 

③ 배교 경고 

• 히브리서는 반복적으로 배교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(히 6:4–6, 10:26–31). 이는 

구원 상실이 아닌, 신앙 고백의 진실함에 대한 권면으로 이해됩니다. 

④ 믿음과 인내 

• 히 11 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참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임을 보여줍니다. 

 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히브리서 해석 

① 구속사 중심 해석 

• 개혁주의는 히브리서를 구속사적 연결 구조의 핵심 서신으로 여깁니다. 모든 구약 

제도(제사, 성소, 제사장, 율법 등)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폐지되었다는 

완성론적 관점을 강조합니다. 

②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완성 

•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깊이 조명하면서, 왕, 선지자, 제사장의 삼중직 

완성자로서 그분의 위엄을 증언합니다. 



③ 언약신학적 적용 

• 예수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(8:6)로서,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구별과 계승을 

명확히 보여줍니다. 개혁주의 언약신학은 이 구절을 바탕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

언약적 이야기로 읽습니다. 

④ 경고 본문 해석 

• 히브리서의 경고 본문들은 참된 성도는 끝까지 견딘다는 교리와 함께 해석되며, 

이는 구원의 확신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이해됩니다 (히 6 장, 10 장 등). → “경고는 

성도의 견인을 위한 수단이다.” 

 


